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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잠언 1장 33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평안히 살고 계십니까? 요즈음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지금 이때에도 주 날개 밑에서 편안히 쉴 수 있기를 

(찬송가 419장) 간절히 기도하며 저희 소식 전합니다. 

 

지난달은 마을에 홍수가 나서 오지 말라고 해서 마을에 못 갔고, 이번 달은 다음 주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경비행기가 취소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영향입니다. 당분간(5월까지) 마을에 가지 말라고 하네요. 수요일(18일)에 마을에 보낼 일부 짐을 배에 

실었는데, 목요일에 연락을 받아서 부랴부랴 부두에 나가 짐을 다시 찾고, 대신 마을에 가지 못한다는 편지를 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파푸아뉴기니는 괜찮은가요? 묻는 분들에게 괜찮은 듯 보이나 괜찮지 않은 것 같은, 그러나 괜찮았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는데, 어젯밤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확진자 발견, 오늘 자정부터 파푸아뉴기니 시민과 영주권자 외에는 입국 불가능. 이곳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저희 사역의 우선순위는 구약 파노라마의 자문위원 점검이었습니다. 번역은 다 했는데 점검받을 준비도 다 되었는데 자문위원 점검만 

받으면 수정해서 책으로 인쇄할 수 있는데 하면서 자문위원 찾는 것을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호주에 계신 선교사님이 5월에 오실 수 있다고 

하셔서 됐다, 그러면 그때 점검받는 것으로 하고 모든 사역 일정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마을 사정으로, 이번 달에는 

코로나19로 마을에 못 가고, 지금으로서는 5월에 호주에서 선교사님이 오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호주 정부에서 호주 시민들의 

여행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어찌 저희뿐이겠습니까? 상황은 다르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불쑥불쑥 생기지요? 나라와 나라가 문을 닫는 이때지만, 기도에는 

국경이 없으니 믿음의 식구들의 기도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의 상황을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이곳 파푸아뉴기니를 지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을에서 누가복음 6-12장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점검하고, 요한 1, 2, 3서를 초역하고 

있는 번역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도록 

 4월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을 보내며 카니누와 공동체에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코로나19의 예방 조치를 잘 지켜서 바이러스 확산을 초기에 막을 수 있도록 

 

지난 월요일(16일)에 번역자 실버스터가 아들인 아브라함을 데리고 알로타우로 나왔습니다. 

1월 기도편지에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눈이 안 보이고 혀가 굳어져서 말을 제대로 못 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돕는 손길을 통해 배 타고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알로타우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원인이 잘 밝혀지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온전히 회복되어 마을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음 편지에는 더 기쁜 소식을 가득 담아 보냈으면 합니다. 모두 주 안에서 강건하세요. 샬롬! 

 

2020년 3월 21일 박요섭 조선향 선교사 드림 

 

 
 

 
 

 
 

 
 

 
 

 
 


